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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2011년 07월

투자 목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0.60% -5.83% 0.40% 21.99% 273.06%

참고지표 1.24% -1.57% 2.94% 17.15% 107.55%

초과수익률 -0.64% -4.27% -2.54% 4.84% 165.51%

운용개시일 2002-04-19 ※참고지표:KOSPI변동률*75%+CD금리*25%

펀드 규모 634 억원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총보수

환매수수료 (2002.04.18~2011.07.29) 

[2011.07.31 기준]

펀드운용실적Fund Facts                                              

펀드매니저 리포트

수익률 추이

포트폴리오 현황

A1-없음 / C1-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

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주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A1:1%선취+연1.24 ▣C1:연2.24% ▣C2:연2.115% ▣C3:연1.99%

▣C4:연1.865% ▣C5:연1.74% ▣C-W:연0.74%

지난 7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0.60%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변동률은 1.24%를 기록

하여, 참고지표 대비 0.64%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볼 때, 비중 확

대되어 있는 화학과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의 상대성과가 부진하였고, 비중 축소되어

있는 의약품, 음식료, 섬유, 종이, 서비스, 유통, 증권 등 업종의 강세를 보였던 점이 성과부

진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의 중형주지수가 7%, 소형주지수가 9%,

코스닥지수가 12% 가까이 오르는 등 중소형 종목 장세를 보였으나 중소형 종목군의 펀드

편입비가 현저히 낮아 중소형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던 점, 높은 비중으로 편

입하였던 하이닉스, 신한지주, GS건설, 현대건설, LIG손해보험, OCI, 삼성증권, 한화케미칼

등의 성과가 부진하였던 점 또한 성과부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지난 7월은 그리스 지원에 대한 유럽연합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

들의 재정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증액 실패와 디

폴트 우려감이 증시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2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됐으나,

기대와 달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증시에 부

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코스닥 등 중소형주와 내수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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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총액 비중 44.47%)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한화케미칼         
현대중공업         
KB금융              
LG화학              
기아차              
삼성SDI             
SKC                 

 www.midasasset.co.kr

2.68
2.66
2.55
2.29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

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가 나타나며, 전월대비 1.5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8월 증시는 미국 채무 한도 증액

이 합의됨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랠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

미국의 고용 지표 등 경제 지표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

로 전망됩니다. 특히 7월에 나타났던 중소형주 강세는 다소 진정된 가운데, 대내외 환경

변화에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주 주도의 증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편입비

율은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주요변경은 한화, KT, 씨젠, CJCGV, 대림산업, 동양기전 등을 편입하고 SKC,

삼성엔지니어링, 베이직하우스, 대상, 동부화재, 대덕전자, 한진해운, 하나마이크론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은 GS, 코오롱인더, 세아베스틸, 오리온, 엔씨소프트, 현대

글로비스, 두산인프라코어, 하나금융, 락앤락, 호남석유, 씨젠, SK이노베이션, S-Oil, BS금

융지주, 기아차, 고려아연등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

공업, SK텔리콤, GS건설,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금호석유,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LIG손해보험, LG화학, 대한항공, 하이닉스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

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

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87.5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7월 옵션 만

기일 KOSPI200지수가 278.03로 종료됨에 따라 콜옵션 매도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을 펀드 수익으

로 실현하였습니다. 2011년 8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92.5를 매도하였으며, 8월 만기일 주가 흐름

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상위보유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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